
GIST-광주광역시-한전,
지역 에너지 신산업 경제 활성화 위한

에너지 기술교류회 개최
-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에너지밸리기술원 협력 프로그램으로 5일(화)·12일(화) 

열려… 에너지 관련 기업 및 지원기관 종사자 등 산·학·연·관 관계자 60여 명 참석

- 모빌리티·전력시스템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현황 공유 및 활성화 위한 협력방안 

논의… 추후 컨소시엄 구성해 에너지 분야 다양한 기획 과제 도출할 것

▲ 11월 5일(화) 2024 산학연관 모빌리티 에너지 기술교류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전문 분야별 에너지 신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

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024 산·학·연·관 에너지 기술교류회’를 성

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GIST와 광주광역시, 한국전력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소장 

이상한)와 에너지밸리기술원(원장 이광희)이 공동 주관하여 성사된 이번 기술교류회

는 지역의 에너지 신산업 분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연구 기반을 다지기 

위해 개최되었다.

11월 5일(화)과 12일(화)에 열린 본 행사에는 에너지 관련 기업 및 지원기관 종사자 

등 총 60여 명의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1월 5일(화)에는 ‘모빌리티 에너지 기술교류회’가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지역본부

에서 열렸으며, 한국자동차연구원 소재융합연구센터 및 장비 소개를 위한 투어를 

시작으로 20여 건의 기술 발표가 이어졌다.



▴김상륜 교수(GIST 에너지융합대학원) ▴이현철 센터장(한국자동차연구원 소재융합

연구센터) ▴오중석 부장(현대하이텍) 등이 주요 발표자로 나서 무인·자율주행 기술의 

언택트서비스 기술,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전장부품 신뢰성 향상 기술, 전기차 충전소 

실시간 고장 진단 및 안전관리 기술 등 다양한 모빌리티 연구·사업 분야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12일(화)에는 ‘전력시스템 기술교류회’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에너지신

기술연구소에서 열렸으며, 에너지신기술연구소 투어 및 실증 사업 소개로 시작한 

교류회에서는 20여 건의 기술 발표가 이어졌다.

▲ 11월 12일(화)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에너지신기술연구소에서 2024 산학연관 전력시스템 

기술교류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윤수 교수(GIST 에너지융합대학원) ▴유정학 실장(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신산

업실) ▴박병철 센터장(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에너지변환연구센터) ▴김현수 차장(전

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등이 주요 발표자로 나서 차세대 DC 전기전자 산업 

육성, 직류 송배전 및 스마트그리드 기술, 상용 ESS 및 재사용 ESS 연구과제 등 중

점 수행 중인 연구·사업 분야를 소개하였다.



▲ 2024 산학연관 전력시스템 기술교류회 참석자들이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에너지신기술연

구소를 견학하고 있다.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 이상한 소장은 “차세대에너지연구소는 에너지 전문가 4

명을 겸직교수로 위촉하여 지역 내 혁신 연구기관들과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차세대에너지연구소와 에너지밸리기술원은 지역 에너지 네트

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여 에너지 분야의 협력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술교류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차세대에너지연구소와 에너지밸리

기술원은 광주지역 산·학·연·관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인프라 활용

도 제고와 연구개발 사업 수주 촉진을 위한 ‘2025 광주 에너지 혁신 네트워크’ 프로

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